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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라디아서�6:9

포기하지�않는�삶

십자가의�전달자

1부�12:00� 인도자:�한성호�목사

•주일�1부예배
•주일�2부예배
•수요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본당
주일�15:00�본당
수요�20:00�본당

•주일학교예배

•청소년부예배
•청년부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금요�20:00�본당

영유아/유치
유년/�초등

04.10

04.17

04.24

05.01

남윤범

이정수

김영균

배형만

•키르기스스탄(다니엘�P)

•코소보(S00)

•독일�쾰른(N00)

•케냐(L00)

•베트남(L00)

•타지키스탄(L00)

•마다가스카르(B00)

::�온라인�헌금�시�입력�항목�::

십일조�����Zehntel

감사헌금��Dankopfer�

주일헌금��(Sonntags)�Kollekte

월정헌금��Monatskollekte�

선교헌금��Spende�f.�Mission�

건축헌금��Spende�f.�Kirchenbau

���종려나무�

85�장

1.����오늘은�종려주일입니다.�부활의�소망을�바라보며�우리를�위해�

고난당하신�주님의�고난을�더욱�깊이�묵상하는�한�주가�

되시기를�바랍니다.

2.����선교보고와�말씀을�전해�주신�최요셉�선교사님은�현재�

Y국에서�사역하고�계십니다.

3.���지난�주일�진행된�제직교육은�주님의�은혜로�잘�마쳤습니다.�

참여해�주신�모든�제직들께�감사드립니다.

4.���담임�목사님께서�우크라이나를�위한�특별헌금을,�전쟁으로�

폴란드에�나와�계신�서정승�선교사님(우크라이나�

레카쯔짜교회)께�전달하고�돌아왔습니다.

5.���4월��12일부터�10주간�성경공부를�교우회별로�진행합니다.�

일정은�아래와�같습니다.

6.���코로나�양성이�나오신�분들은�위기관리팀(이정수�장로,�김민성�

집사)에�연락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요한복음�6:27�썩는�양식을�위하여�일하지�말고�영생하도록�있는�
양식을�위하여�하라�이�양식은�인자가�너희에게�주리니�인자는�아버지�
하나님께서�인치신�자니라
Johannes�6:27�Müht�euch�nicht�um�Speise,�die�vergänglich�ist,�
sondern�um�Speise,�die�da�bleibt�zum�ewigen�Leben.�Dies�wird�
euch�der�Menschensohn�geben;�denn�auf�ihm�ist�das�Siegel�
Gottes�des�Vaters.

시간 화 수 목 장소

10:00-
11:30

3,4�여교우회 5,6�여교우회 없음 교회�사무실

20:00-
21:30

3남교우회 5,�6�남교우회 4남교우회 교회�사무실



기도제목

1.�안수집사를�위한�기도�:�

● 하나님의�마음에�합한�성령과�지혜가�충만하고,�칭찬받는�일꾼이�되게�하옵소서.�

● 하나님을�두려워하며�불의한�이익을�멀리하는�신실한�일꾼이�되게�하옵소서.�

● 교회를�사랑하고�전심으로�하나님께�충성하는�일꾼이�되게�하옵소서.

● 세상을�변화시키는�영적�지도력이�있는�일꾼이�되게�하옵소서.

● 결과에�겸손하게�순종하며,�하나님의�부르심과�하나님의�뜻을�온전히�따르게�하옵소서.

2.�코로나�양성자들이�계속�생기고�있는데�증상�완화와�완전한�회복을�주옵소서.

3.� 전쟁으로� 다치고� 죽어가는� 러시아� 군인들과� 우크라이나� 백성들을� 돌보시고� 속히� 이�

어리석고�무모한�전쟁을�멈추고�용서와�화해의�모습으로�돌이키게�하옵소서.

4.� 선교사님의� 삶을� 지키시고� 사역� 가운데� 선한� 열매를� 주시며� 성령충만하여� 하나님과�

동행하게�하시기를�예수님의�이름으로�기도합니다.�아멘.

죽음보다�강한�사랑�

사랑을�위하여�죽어야�합니다.�이것이�

예수님의�길입니다.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-�장기려

You�must�die�for�love.�This�is�the�way�of�

Jesus.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-�Jang�Kee-ryo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하나님의�사랑은�죽음보다�강한�사랑입니다.

하나님의�사랑은�희생적인�사랑이고,�무조건적인�사랑입니다.

�

사랑에는�반드시�희생이�따릅니다.��희생이�없는�사랑은�없습니다.

대가를�지불하지�않고서는�누구도�사랑할�수�없습니다.

어떤�사랑이든지�사랑에는�반드시�희생이�동반됩니다.

�

예수님은�십자가�죽음으로�우리를�향한�진정한�사랑을�보여주셨습니다.

종려주일�(Palm�Sunday)

종려주일은�예수님께서�십자가�죽음을�위해�예루살렘에�입성하신�날을�기념하는�절기다�(마�

21:1-11,�막�11:1-11,�눅�19:28-38,�요�12:12-19).

성경에서�종려나무는�의와�아름다움,�승리�등을�상징한다.

예수님께서는�나귀를�타시고�예루살렘에�입성하셨으며,�많은�사람들이�겉옷을�길에�펴고�종려나무�

가지를�흔들면서�'호산나�다윗의�자손이여�찬송하리로다�주의�이름으로�오시는�이여�가장�높은�

곳에서�호산나'라고�외쳤다.

이는�곧�‘시온의�딸아�크게�기뻐할지어다�예루살렘의�딸아�즐거이�부를지어다�보라�네�왕이�네게�

임하시나니�그는�공의로우시며�구원을�베푸시며�겸손하여서�나귀를�타시나니�나귀의�작은�것�곧�

나귀�새끼니라’는�스가랴�9:9의�말씀이�그대로�이루어진�것이다.

�

종려주일에�대한�가장�오래된�문헌은�385년경�에게리아(Egeria)의�순례집에�나오는데,�당시�

동로마�교회에�속했던�예루살렘�교회에서는�축하의�의미로�종려�행렬이�나섰다.

반면�서로마�교회들은�축하�분위기�대신�애도의�성격을�띠었다고�한다.

중세에는�한�교회에서�예배를�드린�다음,�가까이�있는�다른�교회로�걸어가는�것이�종려주일의�

관습이었다고�한다.�성도들은�종려주일이�되면�종려나무�가지를�흔들면서�예수님의�예루살렘�

입성을�되새겼다.

성경에서�군중들은�이렇듯�예수님의�예루살렘�입성에�메시아�또는�선지자,�왕을�맞아들이는�예식을�

거행했지만,�5일만에�예수님을�십자가에�못박으라고�소리쳤다.

�

올해는�4월�10일이�종려주일이며,�내일부터�부활절�전날인�16일까지�'고난주간(passion�

week)'이다.�'수난주간'으로도�불리는�고난주간은�잘�알려져�있듯�그리스도의�십자가�고난과�

죽음을�기념하는�절기로,�종려주일�다음�날부터�부활�직전까지의�1주간을�말한다.

�

성도들은�고난주간이�되면�그리스도의�십자가를�묵상하며�경건하게�보낸다.

특히�최후의�만찬과�세족식을�기념하는�목요일,�'세족목요일'과�주님이�십자가�달려�돌아가신�

금요일,�'성금요일(Good�Friday)은�더욱�경건하게�보낸다.�오락을�금하고�금식을�하기도�한다.

�

루터(Luther)는�종교개혁을�통해�고난주간에�행해지던�로마�가톨릭�의식들을�대부분�폐지했으나,�

츠빙글리(U.�Zwingli)의�영향�아래�부분적으로�회복됐다.

오늘날에는�교파에�따라�다양하게�지켜지고�있으며,�특별�새벽기도회나�저녁모임�등을�열어�

경건하게�보내고자�노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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